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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프롬프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33년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 속 깊은 슬픔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잃고 벗을 떠나보낸 그 아픈 심정은

어떤 말로도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영령들께서 남기신 고귀한 뜻을 받들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비를 넘어선 우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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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경제성장으로 국가는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놀라운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배세대들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을 열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 분야로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도전을 극복하는 길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행복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의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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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도 국민 모두가 서로를 믿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를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민주영령 앞에 깊은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